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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喜 詩에 나타난 淸代 文人과의 交遊관계 고찰

田永實

1)

1. 序論

과 과의 교류는 에는 주로 에 의해 된 와의 

의 입장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만주족에 의해 세워진 과의 교류는 

이전 조대와 비교하여 많이 줄었고 이후 을 겪으면서 에 굴욕적

인 를 강요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건 건 은 다시 과

의 교류를 시작하게 된다.   의 7의 에 의하면 15

년(1637) 4월부터 청나라로 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한다.1) 그 시작은 

그해 1월 28일에 의 태종이 를 시켜 에게 보낸 서신으로 하여 정

식으로 국교를 회복하게 된다. 이후에 8년 동안은 당시의 청나라 수도인 

으로 갔고, 이후 인조 23년(1645)부터는 옮겨진 수도인 (지금의 북경)으

　* . jjykin@hanmail.net. 

1) 김일환, ｢조선후기 중국사행의 규모와 구성｣,  연행의 사회사 , (수원: 경기문화재단, 

2005), 292-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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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갔다. 은 매년 한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는 년 1회 보내어졌다. 

이외에 으로 가 보내어졌고, 로도 갔었다.2) 

(1786~1856)는 북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1750~1805)에게 가르

침을 받아 북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의 새롭고 이며 

인 학문을 접하고자 하다, 1809년 그의 나이 24세 때 생부 

(1766~1837)이 로 으로 갈 때 자제군관으로 동행하게 되었

다. 그곳에서 ㆍ 을 만나 의 연으로 학문적인 인연을 맺고 그들

을 통하여 의 여러 학자와 지속적으로 교유하였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는 불운하게 되지만, 이런 어려움에서도 학문과 예

술에 대한 수양을 쌓아 경지를 이루었으며 와 등 들과 을 

통하여 불교에 심취, 에도 깊은 조예를 가졌으며 제주와 북청의 유배생활

을 마친 후 에서 노후를 보내다가 71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다. 

이와 같은 평탄하지 못한 생애 속에서도 그의 뛰어난 과 함이 

천하에 이름을 떨쳤으므로 그가 만든 란 서체는 식 서예를 가리

키며 우리나라 서체 중 하나로 존재할 정도이다. 이외에도 에 조예가 깊

었고, 또 , , , 등에 대해서도 출중하였다.3) 특히 는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학문의 실용성에 뚜렷한 신념을 두고 무학대사

의 로 잘못 알고 있었던 진흥왕순수비를 고증함으로써 자신의 적 

태도를 실천한 바 있다. 그는 실사구시적인 태도를 학문에도 적용하여 비석을 

여러 차례 답사하였고, 정밀하게 진흥왕순수비의 동류인 의 과 

를 하였으며,   등의 을 인용하여 그것을 증명해 내

었던 것이다.4) 

본고에서는 가 부친을 따라 에 가서 교류했던 인물들을 중심으

로 시 작품에 나타나는 그들과의 인간적이고 학문적인 면을 존경과 그리움으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의 생애에서 20대 중반에 (지금의 북경)

2) , ｢ ｣, ( , 1963), 74쪽. 

3) 서경요, ｢ ｣,  한국인물유학사 , (서울: 한길사, 1978), 1720쪽. 

4) ,   Ⅰ, (학고재, 2002), 126-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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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낸 두 달은 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5) 그가 만났던 인물들은 

부자와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시를 가장 먼저 분류한 논문은 1969년에 과 별로 분류한 

의 인 ｢ ｣이다. 그 논

문이 그 후의 분류에 많은 참고가 되어서 본 필자도 그것을 바탕으로 나누었

다.6) 다른 한편으로 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한 것은 1983년 5월의 

의 인 ｢ 의 - 과 를 

중심으로｣이다. 그 논문에서는 의 시를 형식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으

로 나누었다.7) 

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추사의 교유시 연구는 주로 그의 친구

나 스승을 중심으로 국내 인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청대 문인과의 교

유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청문인과의 교유는 주로 가 아

닌 등의 작품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560여편이 되는 작품에서 

의 역대 인물은 많이 등장하지만 의 인물로 함께 교유했던 청 문인들에 

대한 시로 표현된 것은 불과 24편이다.8) 

5) 추사가 연경에 갔을 때 연경학계는 고증학의 수준이 점차 높아져갔고 종래 경학의 보

조학문으로 존재하던 금석학, 사학, 문자학, 지리학 등이 독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

었다. 그런 가운데 금석학은 문자학과 서예사의 연구와 더불어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큰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를 보고 듣게 된 추사는 귀국이후 특히 금석학 연구

에 몰두하게 된다. 

6) , ｢ ｣, , 1969, 117쪽. 는 추

사작품을 불교 34수, 유교 10수, 신선 11수, 실학 7수로 나누었다. 

7) 호승희 논문에서는 의 시를 자연을 대상으로 한 작품, 현실에 대한 인식과 삶의 

구체적인 체험에서 오는 감정을 표현한 작품, , , 과 등의 작품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8) 24편의 기준은 에서 교유한 인물과 만나지 못하고 서신으로 교유한 인물이 등장

하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 작품에 여러 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합계한 숫자

임을 밝힌다. 연경에서의 청대 문인과의 교유 부분의 작품이 빠진 것은 그 부분의 본

고의 서술이 작품의 분석보다는 역사적 기술을 우선으로 하여 생략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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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品 主題

｢

｣ 
의 노래

｢ ｣ 의 노래

｢ ｣ 의 노래

｢ ｣ 의 노래

｢ ｣ 의 노래

｢ ｣ 의 노래

｢ ｣ 의 노래

｢ ｣ 의 노래

｢

｣
의 노래

｢ ｣ 의 노래

｢ ｣ 그리움의 노래

｢

｣ 제 10수 
그리움의 노래

｢ ｣ 그리움의 노래

｢

｣ 
그리움의 노래

｢ ｣ 추숭, 그리움의 노래

｢ ｣ 추숭, 그리움의 노래

｢ ｣ 추숭, 그리움의 노래

다른 한편으로 본고에서는 의 에서 만나고 교유했던 인물을 작품

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워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고 그리워하는 인물로는 과 그의 아들 , 등이 중심이 되어 

여러 문인들이 작품 속에 표현되고 있다. 아울러 본고에 거론된 인물들은 모

두 와 에 특출한 인물인 관계로 의 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인용 원전은   으로 하였다. 그 문집의 구성은 전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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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어 있다. 그 중 본고의 대상이 되는 교유시는 권 9와 권 10에 실려 있

다. 권 9와 권 10에는 시 370편에 563수가 실려 있다. 이 시의 번역은 민족추

진위원회에서 번역한   과 가 번역한  

 을 참조하였다. 

조선에서 이전 시기라 할 수 있는 18세기 문학의 특징은 의 일

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으로부터 일기 시작한 에 

대한 학문적 열의는 과 등에 이르러 큰 진전을 보게 되는데, 이

들이 의 보수적 편협성과 문학적 후진성을 인식하며 선진문물의 수용을 

지향하는 사상적 전환의 첨단에 섰던 것이다.   나   등의 저

술을 통하여 ‘ ’의 실학을 추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온한 사상에 

감염된 것으로 평가받는 공안, 경릉파의 문학을 탐독하기도 하였다. 가 

을 단행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의 퇴폐적 문학이라

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2. 燕京에서의 교유

본 장에서는 에서의 의 청조 문인들과의 교류를 살펴보고자 한

다.9) 는 24세 되는 해인 순조9년(1809) 11월 9일에 에 합격한다. 

이 해에 호조참판이 된 생부 이 로 결정되자 는 의 

신분으로 으로 떠나게 된다. 자제군관이라는 직책이 본래 공적 사명을 띤 

것이 아니라 의 자제들이 그 을 으로 시중들기 위해 따라가는 것

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도 공식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매우 자유로워서 

그들은 청대 문인들과의 교유와 문화 탐방 활동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런 

활동이 문물의 도입창구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도 바로 이 자제군관들

9) 본 장에서의 연경에서의 교유과정은 ， , , , ,  

의  와 의   Ⅰ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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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도입되었으니 이나 이 모두 이 자제군관 출신이었다. 

먼저 작품에서 가 에 도착하기 전 들른 에 있는 을 거론하

고 있다.10) 삼천리나 되는 먼 길을 통해 도착한 , 그곳에서 바라본 은 

작기만 하다. 는 작품에서 의 기이한 물상에 대한 많은 감탄을 표현

하고 있다. 

｢ ｣ 제 1수

, 삼천리 머나먼 길을 왔지만, 

. 오히려 그 수고를 잊을 만하네. 

, 비로소 조선이 작다는 걸 알게되니, 

. 백탑같이 높은 것은 없네. 

, 매화철에 작약이 꽃 피고, 

. 섣달 눈 속에 포도를 팔러 다니네. 

, 명사가 붕어떼 보다 많으니, 

. 위자도를 누가 전해 줄 것인가. 

물상의 풍부함이 매화철에 작약이 피고 겨울인 섣달에 포도를 팔러 다님에

서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의 사신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 ｣ 제 2수

, 상사가 비록 자중하라 해도, 

. 당당하게 다닐 데는 다닌다네. 

, 정양문 밖을 지나도 보고, 

. 석조사 안에서 기약을 하네. 

, 참고하여 정정한 균랑11)의 글에, 

10) 백탑은 높이는 70. 4미터이고 8각에 13층, 높이는 36장이고 둘레는 17-18칸으로 당

나라 군대가 원정할 때 태종이 에게 명해 세웠다고 함. 김태준, 이승수, 김일

환 공저,  조선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 길을 가다 , (서울: 푸른역사, 2005), 272

쪽. 



金正喜 詩에 나타난 淸代 文人과의 交遊관계 고찰 271

. 그릇되게 전해진 율곡의 시 있네. 

, 갑자기 옛 꿈을 찾는 듯하니, 

. 어느 곳인들 서로 생각 않으리. 

작품에서는 사신으로 자중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사와는 다르게 

당당하게 행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앞서의 언급처럼 자제 군관이

라는 신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서 벌어지는 잘못

된 의 문학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율곡의 시를 들어 표현하고 있다. 

의 명성은 그가 에 도착할 쯤에 이미 그의 스승 를 비롯해 

사신으로 왔던 이들을 통해서 자자했다. 실제로 박제가는 그의 연행에서 

자신의 제자인 추사의 글을 연경의 문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런 조선

의 청년이 왔다는 사실에 (1781~?)은 다음과 같이 연경의 학술계의 명사

들에게 를 소개했다. 

“동쪽나라에 김정희 선생이란 분이 있으니 는 다. 

나이 이제 24세인데 개연히 사방으로 지기를 찾아다닐 뜻이 있어서 일찍

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개연히 한 생각 일으키니, 사해의 지기를 맺고

저.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만 하면, 위해서 한 번 죽기도 하련만. 

하늘 끝 저쪽엔 명사도 많다니, 부러움 홀로 주체 못하네.”라고 했다 한

다. 

이로써 그 을 가히 알 수 있는데,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과거

보는 형식의 글을 짓지 않고 육신 밖에서 노닐며, 시도 잘 짓고 술도 잘 

마신다고 한다. 지극히 을 그리워하여 동쪽 나라에서는 사귈 만한 선

비가 없다고 스스로 말했다 하는데 이제 바야흐로 사신을 따라 왔으니 

장차 천하의 명사들과 사귀어 옛사람들이 를 위해 죽던 의리를 본받

으려 한다고 한다.”

( , , , , 

, , , , , . 

11) 은 허균을 가리킨다. 이부분에서 이율곡의 시가 허균의 시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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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2)

한편, 는 이미 스승인 를 통해 학예계의 동정을 소상히 들어 

알고 있었다. ( 1733~1818)이 과 및 과 에 박식

해 학예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1764~1849) 역시 제반분야에

서 방대한 업적을 쌓고 있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가 에 도착했을 때 마침 로 8년 동안 

에 내려가 있으면서   나   등 많은 저술을 내 

놓고 있던 이 가을에 입경해 아직 귀임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처가인 에 있는 자신의 서재인 에 머물고 있었다. 그레

서 는 우선 태화쌍비지관으로 을 찾아간다. 

이때가 은 47세이고 이전 와 비슷한 나이 때 와 만났던 기억

을 떠올리면서 그 제자인 를 반가이 맞이한다. 그리고 를 대접

하면서 나눈 필담을 통해 추사의 학식의 수준에 감탄한다. 그러면서 도 

자신의 이나 , 의 방법론 등을 말하게 되고 는 그 해

박한 지식에 감복하여 그 두 사람은 사제의 연을 맺게 된다. 은 의 천

재제자를 위해 그가 소장하고 있는   와    

같은 진귀품과 와 의 원탁본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저서인  

 ,   ,   등을 기증한다.13)이런 의 도움이 

이후 추사의 학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의 제자인 의 서재나 사신들이 묵고 있는 

에서 의주변의 인사들과 만나 사귀게 되니 , , , , 

(1760~1834), ( 1762~1834), , 과 같은 인물들이 그들

12) ， , , , ,  의  , ( , 

2009), 144쪽. 재인용

13) ， , , , ,  의  , ( , 

2009), 194-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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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과 친교를 트면서 을 만날 기회를 잡게 된다. 이 때 은 

이미 78세의 고령으로 학계를 대표하는 대가였으므로 함부로 외부인사를 

만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의 칭송과 이전에 만났던 와의 인연으로 해

서 의 면담을 허락하였다. 그래서 제자 이임송을 통해 1월 29일 묘시(새

벽 5~7시)에 만나자고 한 것이다

이 소식을 받은 는 새벽에 의 저택을 찾아갔고 은 그를 서

재인 14)에서 맞이했다. 그 석묵서루에서 78세의 학예계의 태두

인 과 이제 겨우 25세인 의 청년학자 가 만나게 된다. 이 

새벽에 만나고자 한 의도는 처음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주변 칭송에 대한 호기심과 박제가에 대한 예우로서 형식적인 

면담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범상치 않은 기상에 이끌리게 되고 을 

통한 질의응답에서 높은 학예수준을 간파하고 천재성과 기백이 넘치는 학구

열에 은 감탄하게 된다. 그래서 해동에도 이런 영재가 있었던가 라고 

감탄하며 ‘ ’이라고 하면서 사제의 연을 맺게 된다. 다른 한

편으로 누구에게도 잘 보여주지 않던 및 의 진적들15)을 꺼내 보이며 

금석고증과 서화 감식 및 서법원류에 관해서 자신이 의견을 소상히 말하게 

된다. 또한 두 아들인 ( 1764~1811)와 (1786~1815)를 불러 소개하

여 교유하게 한다. 은 귀국을 앞두고서 찾아간 에게 석별을 아쉬워

하며 의 요청대로 그 부친의 별호인 ｢ ｣과 의 당호인 ｢ ｣의 

편액을 써 주어 사제의 정을 표시했다. 

14) 금석서화 8만권이 수장되어 있었으니  ㆍ  에 의하면 학자들은 그의 

소장도서 얘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도서 문적이 구슬같이 꽂혀

있으니 그 방에 올라가면 마치 만가지 꽃으로 가득찬 골짜기로 들어간 것 같아서 정

신을 차릴 수 없고 눈이 어찔거려 담론할 겨를도 없게 한다. (

)｣, ， , , , 

,  의  , ( , 2009), 151쪽.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2009), 149-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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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2월 1일에 , , , , , , , 

등은 법원사에 모여서 를 전별하는 전별연을 베푼다. 이에 는 

에게 전별연의 장면을 그려서 영원히 기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

고 동석한 스승 을 비롯한 명사들에게 전별시를 부탁한다. 이에 은 

｢ ｣를 그리고 이임송은 참석자들을 대신해 전별시 7수를 써서 한 책

을 만들고 유화동이 ｢ ｣이라 표지에 써서 기증한다. 

연경에서 25세밖에 안된 의 청년학자가 당시 청나라 학예계를 주도하

던 대학자들과 면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랑거리인데 하물며 학예계의 양대 

거장인 과 으로부터 그 식견과 자질을 인정받아 사제의 의를 맺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젊은 청년학자를 전별하기 

위해서 스승 을 비롯해 등 40, 50대의 청조 학예계 중진들이 모여 

를 주빈으로 하는 전별연을 베풀었다는 점에서도 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군다나 ｢ ｣를 그린 은 이미 51세로 에게는 부친의 

나이와 비슷하지만 전별의 자리에서 서로 생일날 술을 뿌려 를 잊지 말자

고 약속까지 했으니 가 저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에 가서 얻은 것은 청대의 학예계의 인정을 받은 것 뿐 만 아니

라, 이제까지 비록 적 분위기 속에 자라면서 스승 에게 강렬한 영향

을 받아 그 자신이 북학자라고 할 만큼 북학에 심취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피상적인 외래문화를 인식하는데 불과했다는 반성이었다. 조선의 문인들은 그 

당시 주자의 성리학을 성리학으로 토착화시키고 그를 사상적 바탕으로 삼

아 고유문화를 이룩했다는 자만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만주족에 

의해 건국된 청나라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다. 그런데 추사가 이제 청조문물을 

하고 청대 학예계의 중추들과 만나서 학문과 예술을 논해보니 그들의 큰 

안목과 에 자신만만했던 이제까지의 문화적 자존심이 잘못된 생각이었음

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추사가 연경에서 얻게 된 큰 소득인 것이다. 

그러나 추사가 그런 상황에서도 압도되지 않았음을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

었고, 그를 대하는 청조의 들이 나이를 떠나서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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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 그동안 명문가에서 나고 전통적인 

고유의 정규교육을 받고 다시 와 같은 유능한 스승을 만나 북학의 정수

를 전수받아 의 지식을 겸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에서 맺은 , 과의 사제관계는 귀국이후에도 이어져서 의문점을 

으로 묻기도 하고 보아야 할 책의 구입을 부탁하고 사귀어야 할 사람을 소

개받으면서 학예계의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받는다. 비록 의 몸은 조선에 

있었지만, 그의 눈과 귀는 항상 에 닿아 있었던 것이다. 물론 가 두 

스승에게 기울인 정성도 극진했다.16) 

추사가 연경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의 명성은 자자했다. 이는 스승인 박제

가가 추사의 서체나 글을 소개하고 여러 인사들에 대한 에 의해서였다. 그

러면서 추사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 갔고 그런 청조의 문사들의 기대에 추사

는 완벽하게 부응하여 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게 되었다. 연경에서의 두 달

은 추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학문이 우물 안 

개구리임을 알게 되고 더욱 더 분발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이후 연경에

서 맺은 인연은 그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고증학과 금석학에서 

서신을 통한 질의와 응답은 연경의 문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울러 선진학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사신으로 가는 인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후인들의 교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3. 追崇의 노래

추사는 작품을 통하여 연경에서 만났던 인물들을 하는 마음을 표현하

였다. 의 대상으로 은 물론 글씨와 그림에 능통한 자를 작품을 통하

16) 실제로 추사는 편이 닿는 대로 인삼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금의 금석자료 및 서적의 기

증이 있었고 스승의 생신이 되면 하루 종일 향을 피우고 축수를 기원할 정도였다. 특

히 에게는 더욱 극진하여 79세 되는 해에는 80수를 미리 경축하는 ｢ ｣을 

손수 쓰고 ｢ ｣이라는 편액 1축을 써 두었다가 이를 동지사편에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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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숭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적인 면에서는 의 작품 속에서 

주로 이 표현되어 있지만 에 대한 언급도 보인다. 

｢ ｣

, 서애의 시권에 쓴 좌전의 글씨, 

. 훌륭히 담계실에 들어있네. 

, 그 사위가 되는 까닭에, 

. 아주 잘 법ㆍ율을 배울 수 있었네. 

, 농후하고 고운 것을 다 갖추었지만, 

. 창고와 변화는 좀 적네. 

, 담옹은 진실로 하늘이 낸 분이고, 

. 가 오늘에 다시 태어나셨네. 

, 한평생에 하신 일들이, 

. 하나같이 동파와 같으시네. 

, 운회가 반복해서 지나가니, 

. 장수동의 말이 어찌 넘친다 하리. 

, 심지어는 모양마저 거의 같아서, 

. 혹을 덮는 옷조차 깃이 넓네. 

……

위의 작품에서는 사위인 좌전17)의 글을 통하여 스승인 18)의 뛰어남

을 비유하고 있다. 먼저 서애의 시권에 쓰여 진 좌전의 글씨가 뛰어나서 담계

실에 들어갈 만하다고 평하고 있다. 그런 훌륭함은 장인인 으로부터 배

운 것이니 더욱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또한 다은의 작품에서 는 자신의 

17) 양월은 의 사위로서 서법이 유명하였음. 은 청 나라 의 호인데 

은 이고 자는 이며, 또는 라고도 하였음. 그의 에는 법서와 명화

를 많이 수장하였으며 의 이요 당대의 명가였음. 양월이 시범을 위하여 그 시

권을 손수 쓴 것임. 

18) 는 옹방강의 . 옹방강은 청대 인으로 는 이다. 때 진사로 벼슬은 

에 이르렀으며, 금석ㆍ ㆍ서화ㆍ 에다 정통하고, 서법은 더욱 출중하여 

청조 사대가의 한 명이였다. 저술로는   ㆍ  ㆍ  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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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인 에 대해 하늘이 내려주신 분으로 와 같은 존재로 칭송하

고 있다. 그러면서 생김새도 닮아서 왼쪽 목에 있는 혹을 예로 들고 있다. 

 ｢ ｣

, 칠백 오 년의 이끼를 뽑아내어, 

. 난정기체를 체득하여 왔네. 

, 누가 원기가 힘찬 곳을 알겠는가, 

. 천산의 밝은 달빛 전연이 감도네. 

작품 속에 표현된 칠백 오년은 이 ｢ ｣를 왕희지의 필체

로 쓴 것을 나타내면서 스승의 서체를 칭송하고 있다. 서체는 특히 추사의 이후 

서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가 죽은 후로 칠백 오년이 지났고, 그

동안 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가 옹방강에 이르러 나오게 

되니 그의 서체가 힘차서 원기가 뻗쳐서 모든 산에 밝은 빛을 비출 정도임을 표

현하였다. 이는 를 계승할 자는 옹방강 뿐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는 자주 옹방강을 와 비유하면서 의 정도가 깊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에 대한 을 보자. 

｢ ｣ 제 7수

, 칠경과 맹자같은, 

. 고문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네.19) 

, 옛날에 완 부자를 만나뵈오니, 

. 입 닳도록 정예를 감탄하셨네. 

, 수월이라 독서루에 수장된 본을, 

. 번각하여 세상에 통행했다오. 

작품은   과   의 고문이 세밀하다고 감탄하는 을 만나게 되고 

19) 은 ｢ ｣ 으로써 하여 통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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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번역해 내는 의 학문 수준에 대한 칭송을 보여준다. 그런 의 학문

적인 식견에 감탄한 는 자신의 를 의 자를 본 따서 이라 하였

다. 추사는 특히 앞서의 언급처럼 의 경학관에 많은 관심과 감탄을 보여주

고 있음을 저서로서   이나   를 번역한 것을 말함에서 알 수 있다. 

추사는 스승인 옹방강이 아들인 은 그의 작품에서 옹방강 다음으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특히 추사는 그의 서법에 대한 칭송과 개인적인 친분

의 정도를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다. 

｢ ｣

, 단정하고 씩씩함에 유려함이 섞여있고, 

. 굳세고 건장한 데 곱고 연함 머금었네. 

, 동파의 서법 논한 글귀를 들어다가, 

. 그걸로써 그대를 평하는 게 옳겠네. 

……

, 담실을 바로 모셔 기쁘게 받들고, 

. 소연에도 역할을 같게 하셨네. 

, 문자는 정과 영이 모여졌다면, 

. 신리 또한 원만하게 통이 어울렸구려. 

, 못난 나는 자갑이 부끄러운데, 

. 낳은 때조차 또 특별하다오. 

, 그대의 집 묵연으로 헤아리면은, 

.20) 그대는 섣달생이 마땅하거니. 

, 하필이면 내 생일이, 

. 또 다시 유월달인가. 

, 와 황산곡이 아득하게도, 

. 그대와 내가 하나씩 각기 나누었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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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86~1816)의 로 의 아들로서 와 한 관계

로 그의 서재를 21)라 하였고 를 위하여 에 의 

편액을 친히 써서 기증하였다. 는 옹수곤이 동파의 글을 “ , 

(단정하고 장엄함에 아름다움이 나타나 섞이고, 굳세고 건장한 데 곱

고 연함을 머금었다)”라고 논한 것이 가 보기에는 오히려 성원의 글이 동

파의 글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성원의 문장은 신령스러우며 신리가 

통하고 있다고 칭송하고 있다. 남다른 그 둘의 관계는 와 황산곡의 관

계처럼 자신들도 그러함을 표현하고 있다. 즉, 성원은 생일이 섣달이여서 동

파와 이 같고 자신은 6월 3일로 과 같으니 서로 인연이 깊다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와 황정견을 하는 것은 스승인 

과 앞서의 두 위인이 같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 가지고 있던 

에 대한 의 표현이고, 진실 된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는 옹씨 부자와 가 에 의해 서로 인연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다른 작품에서처럼 본 작품에서도 의 시를 들고 있다.22) 성원의 

필체에 대한 칭송은 다음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 ｣

……

, 성원이라 필치는 쇠를 녹이니, 

. 한없이 수를 누릴 것만 같았네. 

, 어찌하여 얼마 아닌 잠깐 사이에, 

. 담화가 나타났다 곧 사라졌지. 

21) 성원의 서재의 이름인 에서 은 , 는 , 는 , 은 

을 말함. 성원은 이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22) ‘ ’의 구절에서 은 송 나라 이 꿈속에서 “

”이라고 지은 시를 소식이 썼는데 그 진본을 

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탁본하여 에게 보냈음. ‘ ’의 광려산은 

의 을 말하는데 소식의 ｢ ｣에 “ ”이라고 

한 것을 말하는데, 산의 참모습을 쉽게 알 수 없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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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 길이 마침내 천고로 되니, 

. 그림을 어루 만지며 문득 눈물을 흐르네. 

, 성원의 죽음만이 슬플 뿐이랴, 

. 우리들의 묵연이 옅어서이지. 

성원의 필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의 죽음의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다. 

성원의 필체는 쇠를 녹일 정도로 힘이 차서 한없이 수를 누릴 것 같은데 

23)처럼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리니 슬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육신의 

슬픔보다는 오히려 이 짧아진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추사는 의 훌륭함으로 24)을 말하고 있다. 사실 

의 작품에서는 조강에 대한 언급이 적다. 는 ｢

｣의 마지막 구절에서 조강의 글귀에 대해 “

(웅장한 포부를 펼쳐내자 사면에서 놀라누나)”라고 하면서 이것이 

( )의 글귀임을 주석을 달고 있다. 즉, 조강의 글귀는 옹성원처럼 웅장하다

는 점을 표현하였다. 이 구절이외에도 조강에 대한 다른 칭송의 구절을 보자. 

, 이름난 집 자제로 조옥수를 쳐다보면, 

. 가을 물은 정신되고 옥은 뼈가 되었다오. 

, 담계 문하 고제로서 더함 없는 청진이라, 

. 시도 짓고 노래도 하는 하는데 글귀마다 신붙

었네. 

는 명문자제로 가을의 물과 같은 맑은 정신과 구슬과 같은 몸이라면

서 담계의 문하에서 으뜸임을 표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조강은 필체이외에

23) 의 라는 꽃 이름인데 3천 년 만에 한 번 꽃이 핀다고 함. ,  

 , (서울: , 1987), 642쪽. 

24) 은 자는 , 호는 . 상해인으로 건륭시기에 진사가 되어 를 지냈

다. 건륭말기에 대 학사 을 탄핵 주청한 일로 관직 박탈 후 유배되어 죽게 되었

다. 특히 그의 명성이 조선에 까지 전해졌다. 일찍이 1801년 박제가와 유득공이 연행

했을 때 깊은 교유를 맺음. 



金正喜 詩에 나타난 淸代 文人과의 交遊관계 고찰 281

도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여 글귀마다 살아있는 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는 그림의 분야에서 한 인물로 과 오난설을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다. 먼저 을 보자. 

｢ ｣

, 의 본 그림이 자못 시원하게 나타나, 

. 꽃과 잎이 마주 보고 오리도 두 마린데. 

, 김천리는 거기서 또 절반을 빼버리고, 

. 오리 하나 잎 하나라 도리어 신기하네. 

, 이게 비록 꽃은 없고 잎만이 붙었지만, 

. 다시금 생각하니 꽃 없는 게 더욱 고상하네. 

, 화감의 팔만사천 게어를 벌여놓고, 

. 신화에 나아가서 진체25)를 찾았구려. 

26)의 그림을 의 아들인 와 비교하여 그의 특

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의 그림은 시원하여 꽃과 잎이 서로 잘 어울리는 

두 마리 오리인데 이것을 에 의해 반쪽이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더욱더 격

조가 있다고 칭송하고 있다. 

｢ ｣

, 십 년을 가슴속에 두었던 산과 물의 정, 

. 야운의 그림 솜씨는 하늘이 준 것이네. 

, 하나의 거문고, 한 마리 학27)이 도리어 많은 

일이 되니, 

25) 는 불가의 용어로 또는 이라 한다. ,   , (서

울: , 1987), 834쪽. 

26) 은 의 호임. 사람인데 산수화를 잘하여 의취가 하고 세속에 물들

지 않은 풍이 있었다. ㆍ ㆍ ㆍ 에 능하였음. 

27) 나라 의 인데, 로 부임하면서 가지고 가는 물건은 거문고 하나 학 

한 마리뿐이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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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말에는 오직 그림만 싣고 떠나가네. 

의 그림의 우수함이 본래 하늘에서 받아 이루어 진 것이라고 칭송하였

다. 아울러 그 고귀함은 거문고와 학보다 더하여 지방의 부임길에 가는 다섯 

말에 그림만 싣고 가겠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는 의 그림은 그 

속에 의 이 표현되었다고 칭송하고 있다. 

｢ ｣

28) , 고목나무 갈가마귀 나그네 당도할 때 우니, 

. 시정을 빌리어다 그림의 정취에 옮겨 놓았네. 

, 연기와 구름은 공양의 다함이 없음을 아니, 

. 홀 밖의 가을 빛깔 벼루 못에 가득하리. 

작품에서 ‘ ’은 시를 읊는 것을 말하고 ‘ ’은 그림 그리는 것을 말하

는 데 의 그림은 ‘ ’을 빌려다 옮겨 놓았다는 것이다. 즉, 시에 표현

하려는 이 그림으로 옮겨갈 정도로 그림이 훌륭함을 나타낸다. 다른 한편으

로 추사는 그림을 보면 시가 떠오르는 인사로 을 거론하였다. 

｢ 29) ｣

, 꽃 보려면 그림으로 그려서 보아야 해, 

. 그림은 오래가도 꽃은 쉽게 시드네. 

28) 이 “갈가마귀 떠났어라 고목만 우뚝하고 나그네 당도하자 석양이 아스랗네. ｢

｣”라는 의 을 취하여 그린 그림을 두고 한 말이

다. 

29) 은 을 말한다. 사람으로 는 , 는 이다. 벼슬은 

을 하였고 을 깊이 연구하고 에 정밀하였다. 1810년 1월 29일 가 

옹방강을 만나는 자리를 안내하였음. 저서로는   ,   등이 있다. 

,   , ( : , 2006), 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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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매화는 본바탕이 경박하여, 

. 바람과 눈이 날리면 이리저리 휘날리네. 

, 이 그림은 오백 년이 갈 만하니, 

. 이 매화 보노라면 응당 다시 신선되리. 

, 그대는 못 보았나 시 속의 향이 바로 그림 속

의 향일진대, 

. 꽃 그려도 향 그리기 어렵다 말을 마소. 

의 ｢ ｣를 본 후의 감상을 노래하고 있다. 꽃을 보려면 그림

으로 그려야 한다. 그것은 그림은 오래가도 꽃처럼 쉽게 시들지 않기 때문이

다. 또한 이 그림은 수명이 오백세나 가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신선이 된

다는 것이다. 영원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그림이 대비되고 있다. 그

러면서 이심암의 그림에 대한 찬사로 꽃을 그려도 향을 그리기 어렵다고 하

지 말라는 부분에서 보여준다. 이것은 이심암의 그림은 꽃을 그리면 향이 난

다고 칭송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가 칭송한 소식이 의 시인인 

의 작품을 “ ”30)라고 표현함과 같음을 느끼게 한다. 

이외에 는 작품에서 그림의 의 대상으로 31)을 거론하였다

특별히 매화그림을 잘 그렸던 오난설에 대한 의 노래가 있다. 

｢ ｣ 

, 붉은 옷은 옛 친구가 생각나는데, 

. 백발은 자신이 부끄럽구려. 

, 쌍나막신 광려의 게노래 은은했고, 

. 정업호에서 거나하게 취하니 봄날이로세. 

, 금문의 매화 잘 그리는 이, 

30)   ｢ ｣ :“ , ; , 

.” 

31) 은 인데, 이름은 , 호는 또는 라고 한다. 를 

지냈다. 서실 이름은 이며 저서로는   이 있음. 와의 직접적인 

대면은 없었고 주로 인편을 통하였고 의 아우인 김명희와의 교유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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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피리 소리에 학이 본 모습으로 돌아왔네. 

, 하늘가의 꿈 있음을 아니, 

. 동녘 봉에 하나의 각건이로세. 

추사는 작품에서 오난설을 ‘ ’ 즉, 매화를 잘 그리는 로 표현하였

다. 그의 매화 그림은 떠나간 학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한다고 한다. 

이상의 작품에서는 청대의 인물을 위주로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고, 다

른 한편으로 중국의 시대에 대한 추사의 를 살펴보자. 

｢

｣

, 당송은 다 훌륭한 인물들로서, 

. 각기 한 시대 시를 이루었네. 

. 변화는 마지 못해 나오는 건데, 

. 운수와 기회는 실제 그렇게 만들었느니. 

, 격조야 답습한다 이를지라도, 

. 어찌 똑같이 따라 짓겠는가. 

, 송인이 당인 뒤에 생겨났으니, 

. 개벽이란 참으로 하기 어렵네. 

, 한 시대를 통틀어도 다만 두어 명, 

. 나머지는 한결같이 하자가 많네. 

, 돈후의 본 의지도 같으려니와, 

. 충효도 고쳐짐이 없질 않은가. 

, 원명이 선뜻 변하지 못한 것은, 

. 기력이 시들어서 만이 아니라. 

, 능한 일도 그치는 지경이 있고, 

...... 

, 교묘제의 희생을 대신하고자, 

. 가사 일러 소동파와 황산곡의 종이 된대도. 

, 온 종일 채찍매만 맡는 것밖에, 

. 칠자로서 왕사정과 이반룡를 추대하여도. 

, 비웃음 끼치는 걸 못 면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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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토목의 형상 만들어. 

, 헛되이 신선 모습 비긴단 말가, 

. 이백 두보 만약에 늦게 났다면. 

, 그도 또한 구규를 바꿨을 걸세, 

. 선학하는 자들에게 말 부치노니. 

, 당송이 죄다 나의 스승이라네. 

본 작품에서는 특정인 보다는 의 인물을 자기의 스승으로 보고 존경함

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 시대의 인물이 의 의지가 같고 도 변하지 않

으니 자신은 이를 본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 에도 

이를 할 수는 있었지만 이를 못한 것은 할 수 있는 일도 그만두려는 지경 이

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인물로 , 그리고 소식과 황정견을 

훌륭한 사람의 예로 들었다. 그러나 후세인들이 잘못하여 의 와 같은 

위상으로 과 을 추대하였지만 이는 비웃음을 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면서 의 생각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32) 

이상에서 추사는 하는 인물로 인품과 에서 조예가 깊은 이를 대상

으로 하여 자신의 칭송하는 감정을 작품을 통하여 표현했음을 알게 되었다. 

4. 그리움의 노래

본 장에서의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앞서의 의 인물과 중복되지

만 추사의 인간적인 면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단초를 준다는 점에서 

가 있다. 추사는 그의 생애에서 이해관계를 떠나 늘 그리움의 대상인 된 청대

32) 과 을 당송의 인물보다 하위에 둔 것은 스승인 옹방강의 사상과 깊은 관

계가 있다. 이는 명의 칠자처럼 왕사정과 이반룡을 낮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옹방강은 왕사정의 에 대해   권8에서 ‘ , ’즉, 공중에 메아리치

는 소리와 거울 속에 어리는 형상으로 시가 실체는 없어지고 허상만 남아 있다고 하

였다. , ｢ 사상과 사상｣   6 , , 2008, 154-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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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물들을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의 에 대한 

그리움이다. 

｢ ｣ 제 10수

, 사람들이 왜인의 천자를 보고, 

. 그것을 금색에다 전하였다네. 

, 소 미재라 그 안의 한 늙은이는, 

奝 . 자세히 주연을 말해주었네. 

, 바다하늘 옛 꿈을 거듭 찾으니, 

. 고개를 돌려보매 어언 삼십 년. 

가 삼십여 년 전에 을 만나 일본의 승려인 주연의 글씨를 묻곤 

하던 기억을 떠올린다. 이 작품에 표현된 은 추사 자신도 정치적 부침

의 시기를 나타낸다. 그런 굴곡의 이유로 스승인 이 더욱 더 그리웠을 

것이다. 아울러 스승을 평생 그리워하는 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에 대한 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다른 작품을 보자. 

｢覃 ｣

보담은 어떠한가 보소라 일컬음과 같고. 

조지를 즐기기는 탐식( )자와 마찬가지이네. 

……

담계를 제하려는 나 역시 같잖은가. 

해외의 유파라서 그 훈김 젖고 싶어

……

낮에는 생각하여 밤에는 꿈이 되니. 

수염 눈썹 상상하며 몇 번이나 그려봤노. 

공에게 관계된 건 빠짐없이 수습하여

주반이랑 상우를 아울러 간직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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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인 의 책을 북쪽 방에 있는 자신의 서재에 넣고 스승의 서실과 

유사한 이름을 붙인다. 구절의 은 를 말하고, 는 을 말한

다. 이런 그리움은 이국에 떨어져서 스승의 제사를 걱정하고 아울러 잊지 않

으려 초상을 그리면서 낮에 생각하고 밤에 꿈에 드니 수염과 눈썹을 생각하

여 몇 차례 그려 본다는 것이다. 결국 스승에 관한 것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추사는 ｢

｣의 작품에서 소중했던 연경에서의 두 달을 마치면서 그가 만났던 인물들

에 대한 평과 그리움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제명에서 보여주듯이 에서의 

여러 문인들과의 교유 후에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지은 것이다. 작품 속에는 

교유한 문인들에 대한 의 이 나타나 있다. 작품의 서두는 비천한 

인 에 태어나 대국인 의 문인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함을 표하고 있

다. 다소 사대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만 이는 가 만난 여러 스승과 선배 문

인에 대한 존경의 뜻이 담긴 겸손의 표현으로 보인다. 작품은 으로 돌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섭섭함의 표현에서 시작하고 아울러 에 

머물면서 만난 문인에 대한 의 그리움의 표현이다. 

먼저 는 스승인 과 을 거쳐 앞의 두 스승을 연결해준 

을 언급하고 , , , , 을 

한명씩 열거하고 있다. 

먼저 에 대한 표현을 보자. 

……

芸臺宛是畫中覩, 운대는 완연하다 그림 속에 보던 얼굴, 

經籍之海金石府. 경적의 바다라면 금석의 부고로세. 

土華不蝕貞觀銅, 토화도 정관 시대 구리를 못 삭히니, 

腰間小碑千年古. 허리에 찬 작은 비는 천년이 예롭구나. 

……

위의 구절에서 의 를 간직하고 그리워하면서 실제로 만난 스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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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표현했다. 다음으로는 이심암에 의해 과 

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술회하고 있다. 

……

化度始自螴蜳齋, 처음에 진돈재의 소개로 인연하여, 

攀覃緣阮並作梯. 담계도 뵙고 阮元도 만나게 되었네. 

君是碧海掣鯨手, 그대 바로 큰바다에서 고래 끄는 솜씨라면, 

我有靈心通點犀. 나는 물소를 잡는 신령한 마음이 움직이네. 

……

작품의 는 이심암을 말한다. 그에 의해 추사는 두 스승과 마음이 통

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앞서의 언급에서 살펴보았던 의 그림에 대한 평이다. 그의 그

림의 훌륭함이 을 넘어서 에서 알려져 있고 그런 대가의 작품을 본인

이 받았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 , . 주야운

의 그림의 기묘함은 천하에 이름 높아, 구죽도는 일찍이 해외에서 보았네). 이

외에 의 수집가인 옹씨 형제들( , 옹씨집 형

제 쌍벽이 어울리니, 일생에 고전벽을 버리기 어렵구나.)과 나라때의 

과 같이 뛰어난 성품의 서성백, 시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조강등과 헤어져

야 하는 것이 압록강 물이 잔 가운데서 다 말라가는 것과 같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 , . 가물가물 혼 녹이긴 이별일 따름이라, 

압록강 물 술을 빚어 술잔으로 말려보세. ) 

이런 그리움은 서로가 평생을 기억하기를 맹세하는 관계로 발전한다.33) 그

런 인물들로 추사는 과 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먼저, 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을 보자. 

｢ ｣

33) 이후의 연행하는 사신을 통하여 추사의 그리움이 전해지고 연경의 문인들과의 교류

의 폭은 더욱 더 넓어지는 계기가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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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가의 한줌 눈물 그림 폭이 새로운데, 

. 오늘은 유월 삼일 슬픈 생각 배나 더하네. 

, 멀리서 생각하면 의도의 서재에선, 

. 한 잔 술 멀리 날려 생일 빌어 주겠지. 

하늘가에 있는 한 줌의 눈물이 그림을 새롭게 하고 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저 멀리 의 인 에서 있을 일을 생각해 본다. 자신의 생일

의 그리움이 더해서 자신의 생일을 빌어 줄 을 생각하면서 더욱 더 간

절히 보고 싶음을 보여준다. 

｢ ｣

……

낳은 때조차 또 특별하다오. 

그대의 집 묵연으로 헤아리면, 

그대는 섣달생이 마땅하거니, 

하필이면 이 내 몸 낳은 날마저. 

또 다시 유월달이 된단 말인가. 

와 황산곡이 아득하게도. 

그대와 내 하나씩 각기 나눴네. 

바람바퀴 한세상에 돌고 또 도니

예전 꿈은 나에게 숙세의 인연. 

입극은 저 식양에 남아있거니. 

……

과 자신을 와 황산곡으로 비유하면서 인연이 끝까지 가기를 

빌고 있다. 

이상은 추사의 작품으로 그리움을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추사의 이런 

노력은 그 자신만의 추종이 아니고 동일하게 청대의 문인들에 의해서도 김정

희에 대한 언급을 알 수 있다. 작품을 살펴보자.34) 

34) 본 고에 표현된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청대 문인들에 의해 추사는 존경과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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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옹방강의 추사에 대한 칭송을 보자.   권68에 있는 ｢

｣의 끝 구절에서 의 재능을 칭송하고 있다. 

海 , 해동에 김군이 편지를 보내 왔으니, 

. 글씨는 옥같은 힘줄의 중봉이 원만하네. 

, 역음당본 위에 두니, 

壓甲秀匡廬編. 이미 갑수광려편을 압도해 버렸네. 

은 를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자신을 그리워하는 제자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으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래 작품은 담계가 

이 그린 ｢ ｣에 제한 시이다. 

野雲寫秋山小幀寄贈金秋史進士

(野雲이 ｢추산소정｣을 그려 김추사에게 보내다.)

, 멀리 푸른 빛 어린 담백한 숲의 모습은, 

. 굽이굽이 산마을을 그린 것이 아니다. 

, 가로지른 구름이 언덕을 가로막고, 

. 누군가 마주하여 가을을 이야기한다. 

한편 가경 17년 1월 가 보내준 ｢ ｣에 감사하며 답례

로 ‘ ’이라고 쓴 편액과 다음과 같은 시를 보내주었다. 

｢ ｣

, 꽃과 잎은 누굴 위하여 피었나, 

. 겹겹의 큰 바다를 건너서 왔네. 

, 옥빛종이 겹겹이 접어 접는 부채 만들었고, 

. 금니로 쓴 작은 글씨는 향기로운 이끼와 가깝

네. 

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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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부글귀는 등나무 뚫은 기교보다 손색이 있

고, 

달의 광채는 그 모양만 재단한 것이 아니다. 

……

아우 성원 옹수곤 미정고. 

오난설은 가 에 들어 왔을 때 만나지 못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도광 4년(1824) 의 아우인 산천 명희에게 보낸 서찰 속에서 보여주고 있

다. 

哲兄秋史 神交久矣 每以未及同侍蘇齋杖履爲恨 (철형 秋史와는 신교를 

맺은 것이 오래되었으나 매번 소재를 함께 모시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상의 그리움의 대상은 학문적인 교유관계를 떠나서 추사가 일생을 존경

하고 그리워하는 인물이었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평생을 그리워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고 알게 되고 이를 기회로 자신의 학예 발전에 노력을 하면

서 인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만나고 싶은 추사의 마음을 작품

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김정희 시 작품 속에 나타난 청대 문인과의 교유와 그 인물들

에 대한 과 그리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추사에게 두 달간의 연경에서

의 체류는 선진 학예의 흐름을 파악하고 실용적인 학문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추사 이후의 문인들이 청조의 문사들과의 교유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연경에서 맺은 인연은 추사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별히 고증학과 금석학에서 서신을 통한 질의와 응답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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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예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옹방강과 과의 사제의 연은 추

사에게는 금석학과 경학등의 큰 학술적인 바탕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서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연구와는 달리 그의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추

사가 문학 창작 면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주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시 작품은 연경에서 만났던 인물로 한정하여 하는 인물과 그리움을 표현

한 작품을 살펴보았다. 작품에 나타난 하는 인물로 인품, 서체 그리고 그

림에서 뛰어난 인물임을 알게 되었고, 주로 두 스승인 옹방강과 을 중심

으로 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서체에서는 조강, 옹수곤 그

림에서는 주학년, 오난설, 이임송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들로부터 에 

관한 많은 영향을 받고 이후의 추사의 학문과 예술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

고 단순히 영향을 받은 측면이기 보다는 상호간에 협력이 되는 관계가 되어 

가는 것을 표현하였다. 이런 관계는 인간적인 부분으로 발전이 되어 일생을 

서로 안부를 전하고 서적과 진귀품을 교류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고 그리워하

는 대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작품을 추사의 연경의 연행에서 가진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인물에 

대한 작품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추사는 두 스승인 옹방강과 완원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여겼다. 특

히, 옹방강은 소동파와 비교를 할 정도로 존경한 인물이었다. 

둘째, 서체의 부분에서는 옹성원과 조강을 들고 있다. 작품에 언급되었듯이 

그들의 서체는 힘있고 시원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이들의 서체는 추사가 연경이후 자신만의 서체인 추사체를 완성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 

셋째, 추사는 그림을 잘 그린 인물에게서 그림 이상의 것을 알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즉, 추사는 그림에서 이나 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는 작품과 그

런 능력을 가진 작가를 추송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사는 두 달간의 연행으로 평생을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인물

을 만나게 되고 교유한 자신의 감격한 감정을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金正喜 詩에 나타난 淸代 文人과의 交遊관계 고찰 293

參考文獻

， ,   , , 50 . 

, ｢ 과 ｣, , 1963. 

, ｢ ｣, , 1969. 

서경요, ｢ ｣,  한국인물유학사 ,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편), 한길

사, 1978. 

, ｢ 와 의 ｣, 5 , , 1982. 

,   , , 1987. 

, ｢ 의 ｣, 서울 , 1989. 

  , ,, 1996 . 

  , , 솔, 1998. 

,   , 학고재, 1998. 

신창호,  유학자 실학교육을 탐구하다 , 서현사, 2002. 

,   Ⅰ, 학고재, 2002. 

김일환, ｢조선후기 중국사행의 규모와 구성｣,  연행의 사회사 , 경기문화재단, 

2005. 

김태준, 이승수, 김일환 공저,  조선지식인들과 함께 문명의 연행길을 가다 , 푸

른역사, 2005. 

,   , , 2006. 

, ｢ 사상과 사상｣   6 , , 2008. 

， , , , ,  의  , 

, 2009. 



294 韓中言語文化硏究 第22輯
ㆍ

투 고 일 ： 2010. 1. 10. / 심 사 일 ： 2010. 1. 15.  ~  2010. 2. 10. / 게재확정일 ： 2010. 2. 15.

<Abstract>

A study in the interchange of scholars of Qing dynasty 

expressed in Kim Jeonghee’s poems

Jeon Youngsil

There have been many times exchange about scholarship during Joseon dynasty 

( ) between Korea and China. Many Korean people had to go the China due to 

worship the powerful for China. We know that Kim Jeonghee ( ) was the 

greatest calligrapher in Joseon dynasty. It is certain that Chusa( ) which was 

Kim Jeonghee’s pen name was a calligrapher, but he had a great talent about 

writing poetry, a bibliographical study of Chinese classics and study in ancient 

monumental in scriptions. I became to know that Chusa was a cultural ambassador 

during staying in Yanjing( ) which is Beijing( ) now. He represented his 

mind through his poems. Expecially, he expected the men who had a great talent 

for example, good character, calligraphy and painting. There are two points in this 

report. First, Kim Jeonghee respected Weng Fanggang ( ) during his life. 

Weng Fanggang was the famous for writer, calligrapher, epigrapher and 

bibliographical scholar in Qing dynasty( ). Wan Wen( ) was the scholar of 

the scriptures. As soon as Chusa met them, he regraded them as his teacher. 

Second, Chusa thought that the good calligrapher must have a strong and beautiful 

calligraphy like Weng Xing yuan( ), Chao Jiang( ). also he liked painters 

who reminded us of human nature through their painting. I know that Kim Jeong 

was the great scholar through his poems. 

Key Words : 秋史, a bibliographical study of Chinese classics, calligraphy, WengFanggang 

(翁方綱), cultural exchange


